제자/사역훈련생을 위한 편지

2003년 11월 6일 제61호

숙제를 마치고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중에 엄마에게 제자반 발 씻겨드리기 생활숙제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왔다. 집으로 와 기회를 살폈지만 어쩌다보니 시간을 놓치고 결국 실천하지 못하고 금요다락방 모임이 있어 외출을 하게 되었다. 다음날 토요일 큐티를 하면서 ‘발 씻어 주기’ 생활숙제에 대해 부담감이 있었지만 원치 않게 엄마와 다퉈 맘이 상하는 바람에 숙제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조차 어려웠다. 주일날 제자반 총무님께서 엄마가 살아 계시다는 것만도 커다란 기쁨이라며 더 잘해 드리라는 말씀과 이동원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사모님께서는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 하나님께 그 영혼에 대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나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설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엄마를 지적하며 몰아 붙이는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말이다. 드디어 월요일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엄마에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지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에게 웃으며 “교회 숙제가 있는데….” 하니까 엄마는 ‘네 숙제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표정으로 나를 보시다가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니까 쑥쓰러워 하시며 싫다고 하신다. 그런 엄마를 일으켜 세워 미리 준비해둔 세숫대야 앞으로 모셔와 앉혀 드린 후에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했을 때 돈을 구하려고 머리에는 보따리를 이고 한 오빠는 업고 또 한 오빠는 걸리면서 친정으로 향했던 엄마의 발을 정성껏 씻겨 드렸다.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자존심도 버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그 발을 씻겨드리면서 이제 엄마에게 더 잘 할 테니까 그 아픈 기억 모두 잊으시라고 말씀 드리는 순간 콧날이 찡하면서 목이 메인다. 엄마도 그 때의 일이 생각나는지 울먹거리시며 내게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과제로 주어진 독서물 가운데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대접했던 ‘메기’의 얘기가 나온다. ‘메기’가 보기에는 모임 중에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메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처럼 오늘 우리 엄마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메기’의 아이스크림 파티에 함께 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리라 믿는다. 또 그렇게 기도한다.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엄마가 느낄 수 있도록 엄마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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